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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총력
 -  관내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중간결과 모두 ‘적합’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양식장이나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출하하는 위･공판장에서 무작위로 수거해 실시하며 수거된 시료는 품종에 

따라 방사능, 중금속,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최대 42개 항목을 분석한다.

특히 추석 전에는 흰다리새우, 꽃게, 바지락 참조기 등의 수산물이 다량

으로 출하돼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올해 센터에서는 참조기 등 34개 품종, 125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 2 -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으며 여름철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패류독소 시료 분석 결과 또한 ‘적합’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터는 지난 4월 일본 정부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건수를 기존 계획대비 40%(125건→175건) 확대 시행한 바 

있다.

김율민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돌아오는 추석 전 인천

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부터는 

전문 인력 및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 생산･공급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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